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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men's knitwear by allegorical expression features. The allegory features observed in men's knitwear were analyzed from the works of 15 designers, who participated in Milano, Paris, and London Collections, for 20 seasons, from 2001 to 2010 among. A lot of 1,630 photos of knitwear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are the allegoric features of men’s' knitwear, based on the allegorical strategies by Craig Owens. First, ‘appropriation of images’ was prioritized, in decreasing order as ‘styles’, ‘forms’, and ‘materials’. Second, ‘site-specificity’ was classified into the specificities of ‘time’ and ‘space’. Particularity of time was expressed through retro style. The observed spatial features included general locality 'traditional patterns' and 'ethnicity' by region. Third, ‘strategies of accumulation’ was classified into repetition, juxtaposition, overlap, and fragment. The repetition and the juxtaposition used colorful Jacquard, intarsia, or colorful stripes and structured Jacquard pattern. Overlap was conveyed using thin, loosely woven, or lace structures, appearing as it several items were adorned. The fragment was depicted by transforming the structure as an unfinished linking form or connecting patches like patchwork. Forth, ‘pictogrammatical nature’ was observed as ‘linguistic conceits’ through typography or brand logo, using only letters as the image features. Fifth, ‘confusion of genres’ was presented as the concept of ‘transformation’ and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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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대두된 이후 현대 문화와 패션은 불확정성과 다원성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었다. 예술적 표현기법으로 알레고리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특성과 연결되어 예술분야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패션 또한 예술의 한 장르로 이해하는 기준으로 알레고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특히 컬렉션에 선보이는 의복은 디자이너가 설정한 주제에 맞추어 디자인한 여러 벌의 의복을 제시하여 총체적인 은유를 통하여 알레고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사회 계급과 성적 계급이 바탕이 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서 산업화와 정보화의 과정을 통해 수반되는 여러 사회적 환경요인은 기존 사회구조를 변화시켰으며 패션에도 영향을 주었다(Kim & Lee, 2002). 남성성을 형성하는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미의 기준이 변화되어 남성들에게도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으로 인식이 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남성복 시장의 확대는 감성적이고 개성적인 미를 추구하는 남성들의 직장과 여가활동에 적절한 아이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남성패션은 과거 딱딱한 남성스러운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한 고정관념의 패션에서 개성화와 다양화된 패션으로 표현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슈트나 보수적인 복장보다는 포멀과 캐주얼을 조합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캐쥬얼 착장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니트웨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Ahn, 2011).

      주목되는 남성복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남성성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Kang, 2011; Kim, 2011; Kim, 2009)와 아이템에 관한 연구(Lee, 2011; Han, 2010; Lee, 2011)로 남성 니트웨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니트웨어를 폭넓은 예술의 하나로 보고 새로운 기준으로 해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대 예술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 개념을 바탕으로 한 뷰티분야의 선행연구로 Park & Lee(2011)의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보이는 알레고리를 차용의 방식을 적용한 알레고리, 해체의 파편화에 의한 알레고리, 장소의 특수성과 혼성으로서의 알레고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m(2011)의 연구에서는 바디페인팅을 알레고리 관점으로 차용의 이미지, 해체의 파편화, 장소의 특수성으로 유형화하였다. Lee(2005)의 연구에서는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을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 개념인 차용, 장소성, 누적과 병렬로 보았다. 패션분야의 연구로 Park(2006)은 마틴 마르지엘라의 패션을 알레고리 이미지 패션이라 보고, 착장, 의복구성, 소재, 그림문자, 액세서리, 메이크업, 모델의 관점으로 작품을 분석하였고, Kim(2012)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새로운 분석틀인 알레고리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다양한 예술분야에서는 알레고리를 다룬 연구들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패션 분야의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기준이 나타나는 흐름을 반영하여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니트웨어에 적용되는 특성을 찾아내어 크렉 오웬스가 바라본 포스트모던 미술의 표현 방법이자 해석의 틀인 알레고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남성니트 디자인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표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남성 니트웨어의 다양한 디자인의 발상과 제품 개발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 범위는 니트웨어의 특성상 확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웹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0년 이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1차 조사연구의 시기로 2001 S/S부터 2010 F/W까지 10년 간 밀라노, 파리, 런던 컬렉션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디자이너인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커스튬내쇼날(Costume National), 디앤지(D & G), 디 스퀘어드(D squared),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 조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구찌(Gucci), 에르메스(Hermes), 아이스 버그(Iceberg), 루이비통(Louis Vuitton), 폴 스미스(Paul Smith), 프라다(Prada),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브랜드의 컬렉션을 선별하여 1,630장의 사진을 분석하였다.

    

    

  
    
      Ⅱ.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적 개념
      크렉 오웬스는 알레고리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알레고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확대시켰는데, 알레고리를 하나의 태도, 기법, 인식의 절차를 일컫는 용어로 보고 미술과 미학에서 알레고리를 찾았다. 크렉 오웬스는 1980년 “옥토버(October)”지의 봄호와 여름호에서 2부작 논문을 통해 알레고리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표하였는데, 미술을 형식적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해해야하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술은 작품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Cho, 2004). 미술에서 알레고리적인 작품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는 점을 말하며,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Choi, 2006).

      오웬스는 알레고리의 근원적 충동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알레고리가 과거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러한 과거를 현재를 위해 되살려 놓으려는 욕구이며 둘째,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다른 곳에서 차용된다. 셋째, 알레고리는 단편적인 것, 미완성의 것과 끊임없는 친근성을 유지하며, 넷째, 이 형식은 사회의 본성과 개인의 사적 역사성에 관한 수수께끼와 같은 물음을 야기시키고, 사물의 일시성을 보장해주려 한다. 다섯째, 알레고리는 수학적 순열의 패러다임을 갖는다(Owens, 1980). 이처럼 오웬스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알레고리적 충동의 특성이 이미지 차용, 장소의 특수성, 축적의 전략, 그림 문자적 본성, 장르간의 혼합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1. 축적의 전략
        크렉 오웬스는 개념 미술에 활용된 수학적 수열을 거론하였는데(Cho, 2004), 앵거스 플래쳐(Angus Fletcher)는 무한히 이어지는 의미들, 열려진 끝, 이러한 경험은 알레고리에서도 유사하며 알레고리는 내부에 아무런 유기적 제한이 없다고 하였다(Coi, 2006). 포토몽타쥬 사진 속의 이미지들이 제공하는 것은 오직 사물의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조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양한 조합의 치환을 보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 다음에 또 하나를 단순히 배치하여 병렬적인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품이 제작되고(Owens, 1992/1999), 연속체로서의 구조를 공간적, 시간적, 시공간적으로 구체화하여 그 자체를 반복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이렇게 파편화된 요소를 의미없이 단순히 무한 반복하거나, 요소를 모아서 포토몽타쥬처럼 누적이나 병렬과 같은 다양한 조합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각화되는 것이 축적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축 방법으로 작품을 하는 앵거스 플래처(Angus Fletcher), 솔 르윗(Sol Lewitt), 한나 다르보벤(Hanne Darboven) 작업에서 알레고리가 드러난다(Owens, 1980).

      

      
        2. 이미지 차용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차용된 이미지로 이미지들을 모아 일부는 다른 의미로 변화시킨다. 즉, 알레고리적인 이미지는 발명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차용된 것이다. 알레고리적 의미는 이전 이미지를 대신하고 추가된 보충물을 필요로 하므로 이전의 의미는 지워지거나 불분명해진다(Owens, 1992/1999). 이미지 차용은 원래 작품이나 이미지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차용하여 새로운 의미 또는 무의미의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의미론적으로 이미지 차용이며, 방법론적으로는 패러디, 패스티쉬 등과 같이 단순조합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차용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작가로 트로이 브라운 투흐(Troy Brauntuch), 셰리 레빈(Sherrie Levine), 로버트 롱고(Robert Longo)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들 작품의 표현 방법은 영화 스틸, 사진 드로잉 등을 차용하여 이미지를 조작해 원래의 의미, 여운, 의미에 대한 신뢰성 없앴다(Owens, 1992/1999).

      

      
        3. 장르간의 혼합
        그림 문자적 추론의 알레고리 이미지는 형식주의 미술에 대한 반발로써 언어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의 매체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데, 알레고리 작품은 이처럼 미학적 경계를 넘나드는 종합적 성격을 지닌다. 오웬스는 포스트모던 미술 작품을 별개의 미술매체를 결합하여 절충한 잡종교배라 하며, 이 혼합현상은 뒤샹(Duchamp)에 의해 예견되었다(Owens, 1992/1999). 문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다양한 재료의 혼합으로 표현되는 작품처럼 다양한 서로 상반되는 영역또는 재료나 방법으로 표현되어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장르간의 혼합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다양한 것들을 병치시킴으로써 꼴라쥬와 같은 표현을 통해 그것들 속에서 새로운 관계나 의미를 발생시킨다(Park, 2006).

        로버트 베리(Robert Barry)나 로렌스 웨이너(Lawrence Weiner)처럼 문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라우젠버그처럼 다양한 재료의 혼합으로 표현되는 작품처럼 다양한 서로 상반되는 영역의 재료나 방법으로 표현되어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킨다.

      

      
        4. 장소의 특수성
        크렉 오웬스가 알레고리는 단편적인 것, 불완전한 것, 미완성적인 것에 이끌린다고 하였는데 작품은 주변 환경과 만나면서 그 환경에 흡수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룸으로써 어떤 상황에 위치하는가의 문제가 의미를 좌우하게 된다. 작품은 그것이 놓여 있는 장소와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발생시키므로, 그 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작품의 의미가 달라진다(Park, 2006). 이는 장소와 작품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이며 자연과 인위적인 작품을 병치시킨다는 점에서 그 동기부터 이미 알레고리적 요소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은 지형적 특수성, 심리적 여운, 위치를 읽어내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제한된 기간에 특정 장소에 작품을 설치하며, 현상들의 덧없음을 통해 시간적 제약을 찾을 수 있으며, 대지 미술이 사용하는 특정 제한된 공간에서 장소적 특성을 볼 수 있다.

        앗제(Atget)와 워커 에반스(Walker Evans)의 사진이 알레고리적이라면 사진자체의 임의성과 우연성을 확증하기 때문이라고 알레고리적 미술로 사진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Owens, 1992/1999).

      

      
        5. 그림 문자적 본성
        크렉 오웬스는 알레고리 이미지는 언어학적 발상에 의해 그림 문자적 본성이 있으므로 상형문자와 같다고 하였고, 단어에 의미를 두지 않고 공간 내에 조형물처럼 표현하거나 의도적으로 논증적 모델을 따르는 현대작품을 예로 들고 있다(Park, 2006). 단어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하여 작품에 지시하는 단어 자체를 인용함으로써 알레고리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 자체가 가지는 의미중심이 아니라, 문자를 하나의 요소로써 그림처럼 사용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되는 것이다.

        알레고리 이미지를 베리와 웨이너가 말한 것처럼 언어학적 발상에 의해 그림 문자적 본성이 있으므로 상형문자와 같다(Owens, 1992/1999).

      

    

    

  
    
      Ⅲ. 현대남성니트웨어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표현 특성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알레고리 특성별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축적의 전략의 특성이 538개(33%)로 가장 높았고, 이미지 차용 441개(27%), 장르의 혼합 304개(19%), 장소의 특수성 283개(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문자적 본성의 특성이 64개(4%)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1. 축적의 전략
        축척의 전략은 알레고리적 특성 중 538개(3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반복, 병렬, 중첩, 파편으로 분류되어 분석하였다. 이 기준들은 편직 조직, 컬러, 원사, 구성, 레이어링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반복이 314개(5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중첩91개(17%), 병렬 84개(16%), 파편이 49개(9%)의 순으로 나타났다.

        
          1) 반복
          패턴의 반복은 동일한 단위가 반복 배열되는 것으로 단순 반복되는 형태를 통해 패턴 전체가 형성된다. 반복은 현대 남성니트의 축적의 특성 중 가장 많이 나타난 항목으로 컬러 자카드나 인타시아 조직, 컬러 스트라이프에 의해 표현되었다. 구찌 2006 S/S 작품 <Fig. 1>은 구찌 브랜드의 상징적인 마크가 컬러 자카드로 반복 표현되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2004 F/W 작품 <Fig. 2>는 니트의 전통문양인 올드 쉐일(old shale)을 펄조직으로 여러 컬러를 사용하여 편직한 베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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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cci, 2006, S/S
              (samsungdesig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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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ienne Westwood, 2004, F/W
              (firstview.com, n. d.)

            
            

            

          

        

        
          2) 병렬
          니트웨어에 나타나는 병렬은 컬러 블럭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몸판 안에서 넓은 폭으로 2가지 컬러 이상의 컬러로 편직되거나 몸판과 소매가 다른 컬러로 구분되거나 또한, 전체 바디부분은 솔리드 컬러인데 네크나 소매끝, 몸판 끝부분이 다른 컬러로 배색이 되어 배색관계에서 대비되는 식으로 나타난다. 아이스 버그 2008 S/S 작품 <Fig. 3>은 하이 게이지 플레인 조직으로 몸판의 컬러 블럭, 좌우 소매의 다른 컬러, 네크라인과 소매 끝부분의 이색 배치로 병렬을 보여 준다. 드리스 반 노튼 2008 F/W 작품 <Fig. 4>는 미들 게이지의 몸판과 소매가 세 가지 컬러의 블록으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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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Berg, 2008, S/S
              (samsungdesign.net,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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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es Van Noten, 2008, F/W
              (samsungdesign.net, n. d.)

            
            

            

          

        

        
          3) 중첩
          니트웨어에서는 얇거나 성글게 편직하여 신체나 안에 입은 이너웨어가 보이는 비침 효과, 2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 패턴이 겹쳐있는 이중 패턴, 겹쳐 입은 듯한 효과로 중첩이 분류되었다. 드리스 반 노튼의 2007 F/W 작품<Fig. 5>는 하이게이지로 헤어원사를 플레인 조직으로 편직하여 안에 입은 셔츠와 팬츠가 그대로 비쳐 보인다. 아이스 버그 2007 S/S 작품 <Fig. 6>은 하이게이지 스트라이프를 편직한 위에 식물문양을 프린팅하여 이중무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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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es Van Noten, 2007, F/W
              (samsungdesign.net,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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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Berg, 2007, S/S
              (samsungdesign.net, n. d.)

            
            

            

          

        

        
          4) 파편
          니트웨어에서 파편의 개념은 조각으로서 니트웨어의 구성적 측면에서 미완성의 봉제형태나 분리되어 변형상태가 되는 것, 둘 이상의 조각이 하나의 면적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07 S/S 작품 <Fig. 7>은 하이 게이지 플레인 카디건 형태로 봉제나 단추로 연결되어야 할 부분을 끈으로 감침질하듯이 꿰매어 분리된 조각으로 보인다. 디올 옴므는 2008 F/W <Fig. 48> 작품은 긴 조각을 중간중간 연결하여 16세기의 슬릿 장식이 있는 블라우스가 연상된다.

          
            
            

            <Fig. 7> 
				
            

            
              Vivienne Westwood, 2007, S/S
              (samsungdesign.net, n. d.)

            
            

            

          

          
            
            

            <Fig. 8> 
				
            

            
              Dior Homme, 2008, F/W
              (samsungdesign.net, n. d.)

            
            

            

          

        

      

      
        2. 이미지 차용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차용의 이미지를 말하는데 원래의 작품이나 이미지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차용의 형식을 빌려 새로운 의미나 무의미의 새로운 작품으로 나타낸다. 이는 본래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교체되거나 또 다른 의미를 덧붙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한다. 남성 니트웨어에서는 크게 형태와 소재의 차용과 스타일 차용으로 구분되었고, 형태 차용은 주로 무늬로 표현되었으며, 소재의 차용은 재질감과 패턴으로 나타났고, 전체적 착장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아이템 중 하나로서 니트웨어가 가지는 이미지 표현을 스타일 차용이라 하여 구분하였다. 이미지 차용은 전체 441개(27%)로 남성 니트웨어의 알레고리적 특성 중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지 차용 내에서는 스타일의 차용이 236개(54%)로 가장 많았으며 형태의 차용이 134개(30%), 소재 차용이 71개(16%)의 순으로 나타났다.

        
          1) 형태 차용
          형태 차용은 사물의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단순화시켜 이미지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영역의 사물의 형태 그대로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남성 컬렉션 니트웨어에서는 무늬의 형태로 대부분 차용되었으며, 기하학무늬, 추상무늬, 사실무늬, 캐릭터, 회화나 사진, 아이템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차용 441개 내에서 형태 차용은 134개(30%)로 나타났으며 사실무늬가 52개(3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났고, 기하학 무늬가 36개(27%), 아이템과 디테일의 차용이 15개(11%), 추상 무늬가 14개(10%), 만화 캐릭터는 9개(7%), 회화나 사진은 8개(6%)의 빈도로 나타났다.

          (1) 무늬의 차용

          기하학 무늬는 <Fig. 9>와 <Fig. 10>처럼 아이스 버그는 2001 S/S 작품에 사각형 형태의 도형을 하이 게이지의 인타시아 기법으로 편직하여 나타내었다. 이 무늬는 사선방향으로 배치되어 스포티한 느낌이 강조되어 보인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02 S/S 작품은 아가일무늬의 변형과 같이 마름모 형태의 사각형이 하이 게이지에서 인타시아 기법으로 편직되어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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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Berg, 2001, S/S
              (firstview.com,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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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ienne Westwood, 2002, S/S
              (firstview.com, n. d.)

            
            

            

          

          추상적 무늬는 아이스 버그의 2005 S/S 작품 <Fig. 11>에서 하이 게이지의 인타시아 기법으로 추상미술의 그림처럼 표현되고 있다. 루이 비통의 2010 S/S 컬렉션에서 나비를 직물에 프린트하여 사파리 재킷에 사용한 것처럼 <Fig. 12>는 나비의 날개부분을 확대된 듯한 무늬를 프린트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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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Berg, 2005, S/S
              (samsungdesign.net,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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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is Vuitton, 2010, S/S
              (samsungdesign.net, n. d.)

            
            

            

          

          사실적 무늬는 동물무늬, 식물무늬, 인체, 사물 등 사실적인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형태 차용 134개 중 가장 높은 빈도로 52개(39%)를 나타났다. 세부 무늬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사물 무늬가 17개(33%), 동물무늬는 15개(29%), 식물무늬는 14개(27%), 인체 표현은 6개(11%)로 나타났다.

          버버리 프로섬의 2006 F/W 작품 <Fig. 13>처럼 호피무늬 프린팅은 조지오 아르마니, 구찌에서도 나타났다. 차용된 이미지 중 동물과 비슷한 빈도로 식물 문양이 나타났는데, 인타시아, 컬러자카드, 자수, 프린팅의 기법을 사용하여 자세히 표현하거나 단순화하여 나타났다. 버버리 프로섬의 2005 F/W 작품 <Fig. 14>은 브리티쉬 보헤미안의 분위기를 다양한 패턴과 컬러로 나타냈는데 니트웨어로는 꽃무늬를 자세하게 프린팅하여 나타내고 있다. 폴 스미스는 2005 F/W 작품 <Fig. 15>에서 아프간 카페트의 식물문양을 단순화하여 인타시아 기법으로 편직하였고, 안조직을 겉면으로 나오도록 하여 봉제하였다. 폴스미스는 이 시즌에서 동일한 무늬를 인타시아 조직으로도 나타내고, 같은 문양을 자수로도 표현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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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berry Prorsum, 2006, F/W
              (samsungdesign.net,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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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berry Prorsum, 2005, F/W
              (samsungdesign.net,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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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 Smith, 2005, F/W
              (samsungdesign.net, n. d.)

            
            

            

          

          또한 인체와 인체부분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사실적인 표현을 하거나 단순화하여 초현실적 작품이나 그래피티적인 느낌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남성 니트웨어에서는 파편화된 인체가 인타시아, 프린팅, 비딩으로 표현되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05 S/S 작품 <Fig. 16>은 옅은 색의 몸판 가운데에 입술모양을 크게 프린팅하여 슬리브리스에 입술모양이 표현된 착시효과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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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ienne Westwood, 2005, S/S
              (samsungdesign.net, n. d.)

            
            

            

          

          일상 사물은 단순 재현으로 쉽게 인식이 가능한 모티브들로 하나의 문양으로 전환되어 표현되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의류에서 사진기법을 빌어 프린팅으로 주로 표현하는 반면 니트웨어에서는 프린팅기법뿐 아니라 인타시아와 컬러자카드로도 표현이 가능하며, 자수기법으로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폴 스미스는 2004 F/W 작품 <Fig. 17>에 닻 모형을 로우게이지 인타시아 기법으로 표현하였고, 디앤지는 2006 F/W 작품 <Fig. 18>에 로우게이지 인타시아 조직으로 전통 모티브인 닻, 밧줄, 돛단배, 조타륜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컬러에서도 네이비, 화이트, 레드를 사용하여 마린무드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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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 Smith, 2004, F/W
              (firstview.com,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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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G, 2006, F/W
              (samsungdesign.net, n. d.)

            
            

            

          

          오웬스가 이미지 차용방식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한다고 본 미술작가들의 작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영화 스틸, 사진 드로잉의 차용이다. 이미지 차용의 항목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자 방법이나 남성복 컬렉션의 니트웨어에서는 프린팅, 인타시아의 표현방법으로 차용하여 낮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디앤지의 2002 S/S 작품으로 <Fig. 19>는 영화포스터를 프린트하여 차용하였다. 폴스미스는 작품 <Fig. 20>에 바실리 칸딘스키(Vassily Kandinsky)의 “검은 틀 (Trame noire)”이나 “블랙과 바이올렛(black and violet)”이 연상되는 추상적인 패턴을 인타시아 조직으로 표현하였다. <Fig. 21>은 디앤지의 2009 F/W 작품으로 이 시즌은 밀리터리, 바로크 스타일로 연출하였는데, 그 시대의 회화를 완성된 편직원단에 여백을 두고 프린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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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G, 2002, S/S
              (firstview.com,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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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 Smith 2003, F/W
              (firstview.com, n. d.)

            
            

            

          

          
            
            

            <Fig. 21> 
				
            

            
              D & G, 2009, F/W
              (samsungdesign.net, n. d.)

            
            

            

          

          남성 니트웨어에서는 키덜트적 요소인 만화캐릭터를 대부분 프린트, 패치워크, 인타시아 기법으로 브랜드 컨셉에 접목시켜 젊고 발랄한 캐쥬얼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이스 버그는 2005 S/S 작품 <Fig. 22>에 스누피를 인타시아 기법으로 형상화하였으며, 동일한 캐릭터를 패치워크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아이스 버그에서 구피, 뽀빠이 등 다양하게 몇 시즌 나타났는데. <Fig. 23>은 2009 F/W 작품으로 디즈니사의 ‘구피무비’의 주인공 구피 캐릭터를 인타시아 기법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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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Berg, 2005, F/W
              (firstview.com, n. d.)

            
            

            

          

          
            
            

            <Fig. 23> 
				
            

            
              Ice Berg, 2009, F/W
              (samsungdesign.net, n. d.)

            
            

            

          

          (2) 아이템과 디테일의 차용

          복식의 형태를 차용한 것으로 아이템과 디테일의 표현으로 구분되었다. 원래 니트웨어로 표현되지 않는 직물디자인의 아이템과 디테일을 니트를 기본으로 하여 편직하거나 봉제가공, 후가공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표현되었다. 디 스퀘어드2004 F/W 작품 <Fig. 24>는 어깨에 요크부분은 가죽으로 덧댄 요크를 인타시아 기법으로 편직하여 형상화하였다. 지켓의 형상화는 드리스 반 노튼이 2006 S/S에 <Fig. 25> 작품으로 멕시코의 전통적인 투우사의 재킷에 자수장식이 가득한 짧은 재킷을 형상화하였고,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2007 S/S 작품 <Fig. 26>처럼 테일러 칼라의 재킷을 형상화하였다. 펄조직으로 조직감이 있고, 소매와 몸판의 끝처리는 니트의 편직방법을 사용하고 프렌세스 라인과 테일러드 칼라를 살려 완성하였다. 디앤지 2010 S/S 작품 <Fig. 27>은 이 시즌 카우보이의 컨셉에 맞추어 니트웨어에 프린팅 기법으로 셔츠라는 아이템의 효과, 데님이라는 소재의 효과, 착장의 효과까지 다양한 착시효과를 표현하였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2010 S/S 작품 <Fig. 28>에 바이킹족의 갑옷과 같은 형태를 튜블러 자카드로 편직하여 허리벨트와 어깨부분 이음장치를 표현하였으며, 내부 장식인 뱀 모양의 장식과 금속판을 편직으로 형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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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Squared, 2004, F/W
              (firstview.com,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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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es Von Noten, 2006, S/S
              (samsungdesign.net,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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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orgio Armani, 2007, S/S
              (firstview.com,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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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G, 2010, S/S
              (samsungdesign.net,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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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ienne Westwood, 2010, S/S
              (samsungdesign.net, n. d.)

            
            

            

          

        

        
          2) 소재 차용
          소재의 차용은 니트의 편직조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플레인 편직원단 위에 프린트나 자수와 같은 방법으로 문양을 나타내거나, 컨셉의 표현을 위하여 원래 니트웨어가 가지지 않는 재질감을 표현하는데 장식가공기술인 후가공 기법이 사용되었다. 염색이나 원단가공, 슬래싱 효과의 편직방법을 사용하여 재질감의 효과를 표현하여 전체적인 스타일링의 분위기 전달이 배가되었다. 소재 차용은 이미지 차용 중 가장 낮은 빈도인 71개(16%)를 나타냈는데, 이 중 재질감 표현과 패턴 표현을 위하여 후가공 장식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1) 재질감 표현

          재질감 표현은 주름 가공, 염색, 프린팅 기법 등 고의적으로 훼손시킨 방법으로 낡은 느낌을 나타내었다. 색이 바랜 듯한 페이딩(fading)효과, 시접이나 끝 부분의 올이 풀린 듯한 효과, 낡아 헤진 듯한 마모 효과, 얼룩진 효과, 구겨진 듯한 주름 효과 등으로 표현되었다. 아이스 버그는 2001 S/S 작품 <Fig. 29>에 오래된 듯하며 오염된 듯한 얼룩덜룩한 느낌을 주름 가공과 가먼트 다잉으로 표현하였다. 돌체 앤 가바나의 2008 S/S 작품 <Fig. 30>은 성근 듯한 린넨느낌의 미들게이지 소재를 주름 가공하여 보다 편하고 구겨진 듯하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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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Berg, 2001, S/S
              (firstview.com,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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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ce & Gabbana, 2008, S/S
              (samsungdesign.net, n. d.)

            
            

            

          

          (2) 패턴 표현

          소재의 패턴표현은 니트의 편직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조직이나 직물원단의 재질감을 플레인 편직원단 위에 수공예기법과 후가공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문양만 차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하는 소재 이미지에 해당하는 재질감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실제 편직물과 같은 착시 현상을 나타내었다. 디앤지 2010 S/S 작품 <Fig. 31>은 플레인 원단에 데님원단의 컬러 뿐 아니라 워싱 상태에서 보여지는 약간 거친 느낌까지 표현하였다. 디앤지의 2010 F/W <Fig. 32>는 하이 게이지의 플레인 원단에 스웨터의 전통문양인 노르딕 문양으로 X자, 사슴, 눈꽃모양을 프린팅으로 전체 문양을 찍어 편직으로 패턴을 나타낸 것 같은 효과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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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G, 2010, S/S
              (samsungdesign.net,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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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G, 2010, F/W
              (samsungdesign.net, n. d.)

            
            

            

          

        

        
          3) 스타일 차용
          본 연구에서는 알레고리로 해석되는 사진 자료들 중 다른 요소보다 구별되는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공통의 스타일은 밀리터리 스타일, 스포츠 스타일, 여성 스타일로 분류되었다. 스타일 차용은 이미지 차용 중 236개(54%)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이 중 여성 스타일이 121개(51%)로 많이 나타났다.

          (1) 밀리터리 스타일의 차용

          남성 컬렉션의 니트웨어에서 밀리터리 스타일은 디테일, 패턴, 컬러를 차용하여 나타나고 있었고, 주로 아이스 버그, 버버리 프로섬, 비비안 웨스트우드 컬렉션에 자주 나타났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2005 F/W 작품 <Fig. 33>은 하이게이지 튜블러 자카드조직으로 브랑드부르형태까지도 편직으로 표현하였다. 버버리 프로섬의 2008 S/S <Fig. 34> 작품은 골드컬러의 사용으로 미래적이면서 클래식한 소재느낌의 원사로 미들게이지 플레인 원단을 편직하였고, 그 위에 에폴렛과 브랑드부르 장식을 과하게 하여 밀리터리 스타일과 장식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버버리 프로섬은 2010 F/W <Fig. 35>와 같이 밀리터리 스타일의 기본 디테일인 에폴렛이 달린 미들게이지의 리브 조직풀오버를 제안했다.

          
            
            

            <Fig. 33> 
				
            

            
              Vivienne Westwood, 2005, F/W
              (samsungdesign.net,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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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berry Prorsum, 2008, S/S
              (samsungdesign.net,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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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berry Prorsum, 2010, F/W
              (samsungdesign.net, n. d.)

            
            

            

          

          (2) 스포츠 스타일의 차용

          폴 스미스 2001 S/S 작품 <Fig. 36>은 로우게이지로 케이블과 리브 조직이 규칙적으로 반복 편직되었으며, 네크라인과 소매부분에 컬러 스트라이프 배색까지 들어간 클래식한 전형적인 테니스복이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2004 F/W 작품 <Fig. 37>은 럭비의 유니폼인 러거셔츠를 연상시키는데 넓은 폭의 스트라이프 패턴에 후드와 집업 스타일로 하여 스포티함을 강조하였다. 버버리의 2006 S/S 작품 <Fig. 38>은 하이게이지의 세로 스트라이프패턴의 카디건으로 영국조정 유니폼으로 각 학교나 클럽의 고유 컬러와 패턴이 있는 블레이저를 연상시킨다. 디 스퀘어드의 2008 F/W <Fig. 39> 작품은 스키웨어의 이너웨어에 해당하는 터틀넥 풀오버로 하이게이지에 옆목선에서 소매중앙부분에 스프라이프패턴을 넣어 스포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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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 Smith, 2001, S/S
              (firstview.com,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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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ienne Westwood, 2004, F/W
              (firstview.com, n. d.)

            
            

            

          

          
            
            

            <Fig. 38> 
				
            

            
              Burberry Prorsum, 2006, S/S
              (samsungdesign.net,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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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Squared 2008, F/W
              (samsungdesign.net, n. d.)

            
            

            

          

          (3) 여성 스타일의 차용

          여성스러운 스타일은 모든 디자인 요소에 의해 표현되는데, 비비안 웨스트우드 작품에서 많이 나타났다. 네크라인으로 표현된 여성 스타일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02 S/S 작품 <Fig. 40>은 하이게이지의 간격이 변형된 리브 조직으로 만들어진 깊은 카울 네크의 풀오버로 드레이프가 생긴 실루엣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여성스러운 실루엣은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한 X실루엣을 기본으로 하여 부드러운 곡선 형태, 부드러운 소재 사용으로 생기는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프라다는 2010F/W 시즌 <Fig. 41> 작품은 멜란지 원사를 사용하여 미들게이지로 변형리브 조직에 짧은 길이로 허리가 강조되는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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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ienne Westwood, 2002, S/S
              (firstview.com,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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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da, 2010, F/W
              (samsungdesign.net, n. d.)

            
            

            

          

          여성적인 소재표현으로 비비안 웨스트우드 2002 S/S 작품 <Fig. 42>는 전통 귀족의 복식의 장식을 프릴편직원단을 사용하였다. 소매와 몸판 밑부분을 리브 조직 하여 소매는 잘 맞도록 하였고, 몸판 밑부분은 프릴효과가 나도록 편직 시작부분을 늘어지도록 편직하였다. 아이스 버그 2003 S/S 작품 <Fig. 43>은 하이게이지의 레이스 조직으로 편직하였으며, 보트 네크라인에 9부 소매를 가진 풀오버이다. 비침무늬와 네크라인 형태에 의해 여성스러운 느낌이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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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ienne Westwood, 2002, S/S
              (firstview.com,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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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Berg, 2003, S/S
              (firstview.com, n. d.)

            
            

            

          

        

      

      
        3. 장르의 혼합
        니트는 니팅을 하면서 문양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색다른 재료나 표현 방법을 섞어 표현하는 재료의 혼합과 표현 방법의 변형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새로운 표현에 의한 니트웨어로 진화되어 해석됨으로써 전통 니트웨어를 넘어 니트라는 장르의 해체 경향을 나타내게 되며 니트웨어의 장르의 혼합은 변형과 혼합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장르의 혼합은 304개(19%)였으며, 이 중 혼합이 164개(54%), 변형은 140개(46%)로 나타났다.

        
          1) 변형
          (1) 소재 변형

          소재 변형은 전통적인 니트원사 형태가 아닌 원사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장식사의 사용이 포함되는데, 과장된 재질감의 장식사, 스팽글이 들어 간 원사, 메탈릭 원사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문양의 변형은 케이블의 크기나 과장되거나 전통 아이템에서 사용되지 않는 조직이거나 다양한 조직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추가적인 가공에 의한 니트 원단의 변형은 과장된 기모가공, 염색, 포일가공으로 표현되었다.

          버버리 프로섬은 영국과 브랜드의 전통을 살리면서 소재의 변화로 새로움을 반영하는데, 2007 S/S 작품 <Fig. 44>는 스팡글이 들어간 원사로 편직된 브이네크 풀오버로 과거에는 편직 후 위에 비딩 자수작업을 하거나 핸드니팅 시 비즈를 꿰어 작업이 가능한 원사를 사용하였고, 남성복에서 사용이 많지 않은 원사이다. 전통문양의 변형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비비안 웨스트우드 2007 S/S 작품 <Fig. 45>는 하이 게이지의 플레인과 리버스 조직의 반복에서 나타나는 요철감을 바탕으로 터크조직에 의한 조직 변형을 더하여 재질감을 표현하고 있다.

          
            
            

            <Fig. 44> 
				
            

            
              Burberry Prorsum, 2007, S/S
              (samsungdesign.net, n. d.)

            
            

            

          

          
            
            

            <Fig. 45> 
				
            

            
              Vivienne Westwood, 2007, S/S
              (samsungdesign.net, n. d.)

            
            

            

          

          현대는 프린팅, 가먼트 다잉, 포일가공, 라미네이팅 가공, 기모 가공등 가공 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니트웨어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져 전형적인 니트웨어에 변화가 가능해졌다. 프라다는 2007 F/W 시즌 전체 컬렉션에서 소재의 변화를 시도하여 제시하였는데, <Fig. 46> 작품은 기모 가공과축융 가공을 통해 헤어를 과도하게 일으키면서 가볍지 않게 압축된 듯한 재질감을 나타내었다.

          
            
            

            <Fig. 46> 
				
            

            
              Prada, 2007, F/W
              (samsungdesign.net, n. d.)

            
            

            

          

          (2) 형태 변형

          형태의 변형은 전통적인 니트웨어를 기준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구성 측면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디테일의 위치변형은 중심선이 변형되거나 앞네크의 트임의 위치가 변형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이고, 디테일의 형태변형은 네크라인이나 다른 디테일 요소의 형태 변형 등을 볼 수 있고, 아이템의 형태적 변형은 니트웨어가 가지는 기본 구성인 앞뒤몸판과 소매의 구성이 전통적인 것에서 해체되거나 과장된 실루엣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비비안 웨스트우드 2007 S/S 작품 <Fig. 47>은 미들 게이지의 리브 조직 변형으로 편직한 길이가 긴 니트 원단을 뫼비우스의 띠처럼 몸에 둘러 일반적인 니트웨어의 옆선, 어깨선의 연결 구성이 아닌 하나로 이어져 있다. 드리스 반 노튼의 2007 F/W 작품 <Fig. 48>은 앞중심선이 옆선쪽으로 사선지게 민들어 옷 중심을 변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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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ienne Westwood, 2007, S/S
              (firstview.com,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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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es Van Noten, 2007, F/W
              (firstview.com, n. d.)

            
            

            

          

        

        
          2) 혼합
          소재 혼합은 원사의 혼합, 조직의 혼합, 타소재의 혼합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니팅을 수공예 기법 중 하나로 볼 경우 다른 수공예 기법과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수공예 기법의 혼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 소재의 혼합

          니트용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원사의 종류를 다르게 쓰거나 동일한 원사의 경우 합수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을 다르게 하여 다른 원사나 원단을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하나, 일반적인 소재 혼합은 니트와 타소재의 혼합을 들 수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0 F/W 작품 <Fig. 49>는 와인컬러의 일반원사와 골드컬러의 장식사를 사용하여 이중 효과를 내기 위하여 몸판은 플로팅 자카드와 노말 자카드 두 가지조직의 형태를 같이 사용하여 조직적인 효과까지 나타내고 있으며, 소매는 두 원사를 스트라이프로 편직하여 문양을 만들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2007 S/S 작품 <Fig. 50>은 몸판 밑부분과 소매는 플레인으로 얇게 편직하였고, 몸판의 허리 부분과 어깨부분은 리브 조직으로 편직하고, 가슴부분은 플레인으로 편직하여 한 니트웨어 안에 3가지의 재질감이 나타나고 있다. 드리스 반 노튼 2007 F/W 작품 <Fig. 51>은 소매와 칼라는 일반사로 촘촘히 리브조직을 편직하고, 몸판은 노르딕 패턴인 별모양이 있는 라인은 자카드로 편직하고, 그 외 부분은 얇고 성근 플레인 조직으로 편직하기를 반복하여 몸판 내에서도 이질적인 느낌이 나타난다.

          
            
            

            <Fig. 49> 
				
            

            
              Vivienne Westwood, 2010, F/W
              (samsungdesign.net, n. d.)

            
            

            

          

          
            
            

            <Fig. 50> 
				
            

            
              Vivienne Westwood, 2007, S/S
              (samsungdesign.net, n. d.)

            
            

            

          

          
            
            

            <Fig. 51> 
				
            

            
              Dries Von Noten, 2007, F/W
              (samsungdesign.net, n. d.)

            
            

            

          

          일반적인 개념의 소재 혼합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니트 원단과 타소재의 결합이다. 타소재가 사용되는 부위는 앞 몸판, 소매, 디테일, 안감 부분으로 니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여 줄 뿐 아니라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

          (2) 수공예 기법의 혼합

          본 연구에서 니팅을 수공예의 한 기법으로 보고 니트만이 가지는 다양한 표현기법의 응용인 뜨기 기법, 니트의 조직, 소재에 의한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섬유공예의 다양한 기법과 장식적인 기법인 수공예 기법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어 수공예 기법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디올 옴므 2005 F/W 작품 <Fig. 52>는 집업 카디건 몸판과 소매 전체에 다양한 컬러의 꽃무늬 장식을 빽빽이 채워 플레인 조직이 아닌 몸판에 패턴처럼 꽃무늬 원단으로 표현되었다. 드리스 반 노튼은 2006 S/S 작품<Fig. 53>에 에스닉하고 빈티지한 투박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집업 가디간이라는 모던한 아이템에 꽃무늬로 덧수를 놓아 자연의 느낌으로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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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r Homme, 2005, F/W
              (samsungdesign.net, n. d.)

            
            

            

          

          
            
            

            <Fig. 53> 
				
            

            
              Dries Von Noten, 2006, S/S
              (samsungdesign.net, n. d.)

            
            

            

          

        

      

      
        4. 장소의 특수성
        니트웨어에서 장소의 특수성은 패션이 트렌드를 반영하며 주기를 가지며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성의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니트가 가지는 역사적 특성으로 지역별 전통 문양이 가지는 의미가 크므로 이를 지역성의 측면과 복식이 갖는 민속주의 측면의 일반적인 지역성을 포함하여 공간적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장소의 특수성은 남성 니트웨어의 알레고리적 특수성 1,630개 중 283개(17%)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으로 나뉘며 니트의 전통적인 특성 상 니트 전통문양이 182개(64%)로 표현되었다.

        
          1) 시간의 특수성
          니트웨어의 복고경향으로 시간성을 찾아 과거시대의 룩을 니트조직으로 컬러 자카드와 구조 자카드의 패턴, 게이지, 소재, 형태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에르메스의 2005 F/W 작품 <Fig. 54>는 클래식을 표명하는 에르메스의 컬렉션답게 전형적인 패턴인 하운드 투스 패턴의 하이게이지 컬러 자카드 조직 풀오버를 보이고 있다. 드리스 반 노튼의 2005 F/W 작품 <Fig. 55>에서는 보헤미안이라는 시즌 컨셉에 적절한 로우게이지의 리브변형조직으로 편직된 숄칼라 카디건으로 클래식하며 노스탤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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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mes, 2005, F/W
              (samsungdesign.net, n. d.)

            
            

            

          

          
            
            

            <Fig. 55> 
				
            

            
              Dries Van Noten, 2005, F/W
              (samsungdesign.net, n. d.)

            
            

            

          

        

        
          2) 공간의 특수성
          니트웨어에서 형태, 트리밍, 패턴으로 각 지역의 전통복식과 전통기법을 표현하여 민속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구찌의 2005 S/S 작품 <Fig. 56>은 하이게이지에 깊은 네크라인과 빈티지풍의 자수가 놓인 카프탄 튜닉(carftan tunic)으로 이 시즌 전반적으로 보인 에스닉한 튜닉 스타일과 데님팬츠의 스타일링으로 히피룩을 나타내고 있다. 프라다는 2008 S/S 시즌작품 <Fig. 57>는 하이게이지 리브 조직으로 양성적인 몸의 실루엣을 잘 나타내주며 중국의 치파오에서 보이는 사선 여밈과 매듭단추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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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cci, 2005, S/S
              (samsungdesign.net, n. d.)

            
            

            

          

          
            
            

            <Fig. 57> 
				
            

            
              Prada, 2008, S/S
              (samsungdesign.net, n. d.)

            
            

            

          

          영국의 전통적인 니트 문양들은 버버리나 디스퀘어드, 디 앤 지의 작품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아란무늬의 대표적 문양인 케이블을 패널 형태로 넓은 리브 조직과 같이 사용하였다. 버버리 프로섬 2009 F/W 작품 <Fig. 58>은 페어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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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berry Prorsum, 2009, F/W
              (samsungdesign.net, n. d.)

            
            

            

          

          문양으로 다양하고 규칙적인 스트라이프 패턴 형식의 전통적인 문양에서 벗어나서 기본 무늬가 있는 부분은 2가지 컬러로 제한하고, 문양의 종류와 배치를 블록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5. 그림 문자적 본성
        남성컬렉션의 니트웨어에서는 문자의 이미지화와 그림문자의 특성으로 구분되었으며, 전체 빈도는 64개(4%)로 남성 니트웨어의 알레고리적 특성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자의 이미지화에서 브랜드 로고의 표현이 18개(28%)와 그림문자의 상형문자 형태가 21개(3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현 방법으로는 편직기법으로 컬러자카드, 인타시아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장식기법으로 자수와 프린팅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1) 문자의 이미지화
          니트웨어에서 문자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이 타이포그래피와 브랜드 로고로 분류되었다. 타이포그래피 형태로 보이는 작품으로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2004 F/W 작품 <Fig. 59>에 그패픽 아트의 기본 단위소인 픽셀을 확대하여 나타낸 듯한 점무늬와 문장을 프린팅으로 함께 넣어 하나의 문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난다. 아이스 버그 2008 F/W 작품 <Fig. 60>은 하이게이지 인타시아 기법으로 편직하여 정렬이 잘 된 한 덩어리의 문양으로 나타났다. 니트웨어에서 브랜드 로고를 문양으로 나타낼 경우 편직으로 인타시아 기법과 컬러 자카드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되었는데, 조르지오 아르마니 2004 S/S 작품 <Fig. 61>은 로고마크 중 첫 문자를 몸판과 소매에 문양처럼 배치하여 로우게이지 인타시아 기법으로 나타내었다.

          
            
            

            <Fig. 59> 
				
            

            
              Vivienne Westwood, 2004, F/W
              (firstview.com, n. d.)

            
            

            

          

          
            
            

            <Fig. 60> 
				
            

            
              Ice Berg, 2008, F/W
              (firstview.com,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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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orgio Armani, 2004, S/S
              (firstview.com, n. d.)

            
            

            

          

        

        
          2) 그림 문자
          그림과 같은 또 다른 문양으로서 조형적 기능을 하는 그림문자의 특성은 니트웨어에서 그림과 문자, 상형문자, 그래피티형태로 구분되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2004 S/S 작품에서는 미들게이지 플레인 조직에 프린팅하여 상형문자의 문양이 드러나도록 하였고, 그래피티적인 표현은 아이스버그의 2007 F/W 작품 <Fig. 62>에서 프린팅 기법을 사용하여 낙서와 같은 효과를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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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Berg, 2007, F/W
              (samsungdesign.net, n. d.)

            
            

            

          

        

      

    

    

  
    
      Ⅴ. 결 론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적 특성 분석 기준인 이미지 차용, 장소의 특수성, 축적의 전략, 그림문자적 본성, 장르의 혼합에 의한 현대 남성 니트웨어의 알레고리적 특성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알레고리적 특성별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1,630장을 분류한 결과, 축적의 전략이 583개(33%), 이미지 차용이 441개(27%), 장르의 혼합이 304(19%), 장소의 특수성이 283개(17%), 그림문자적 본성이 64개(4%)로 나타났다.

      축적의 전략은 병치, 반복, 포토몽타쥬로 표현되는데, 니트웨어에서는 동일한 디자인 요소의 반복, 전체 스타일링의 레이어링으로 구분되었다. 니트웨어에 나타난 표현 특성은 반복, 병렬, 중첩, 파편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나타났고, 남성 니트웨어의 알레고리적 특성 중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 반복은 패턴에 의해 표현되었는데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났으며, 컬러 패턴은 스트라이프 패턴과 컬러 자카드 조직으로 표현되었고, 조직 패턴은 펄 조직, 리브 조직 등 기타 구조 자카드 조직의 반복으로 표현되었다. 병렬은 컬러 대비로써 컬러 블록이나 컬러 배색으로 나타났으며, 중첩은 비침 효과, 겹침 효과, 레이어링 착장으로 나타났다. 파편은 조각의 개념으로 패치워크나 미봉제에 의한 분리로 표현되었다.

      이미지 차용은 차용과 단순조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니트웨어에서는 특정한 스타일의 이미지, 문자를 제외한 형태나 무늬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니트웨어의 이미지 차용은 스타일의 차용, 형태 차용, 소재 차용으로 나타났다. ‘룩’개념의 스타일 차용은 여성 스타일, 밀리터리 스타일, 스포츠 스타일로 분류되었고, 형태 차용의 특성은 무늬와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하학 무늬, 추상 무늬, 사실 무늬, 회화·사진·캐릭터, 아이템으로 나뉘었다. 소재 차용의 특성은 장식기법에 의한 재질감나 패턴의 표현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장르의 혼합은 꼴라쥬와 혼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니트웨어에서는 전통의 니트웨어에서 벗어나는 표현방법이나 구성, 각 요소 내에서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니트웨어에 나타난 장르의 혼합적 특성은 변형과 혼합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변형은 소재 변형, 착장 변형, 형태 변형으로 분석되었다. 혼합의 특성은 소재 혼합과 수공예 기법의 사용으로 표현되었다.

      장소의 특수성은 시간성과 장소성으로 구분되는데, 니트웨어에서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민속복, 니트 고유의 전통 문양으로 표현되었다. 니트웨어는 시간의 특수성과 공간의 특수성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은 민속풍과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전통 니트문양의 사용으로 분석되었다.

      그림문자적 본성의 특성은 이미지의 시각화로, 니트웨어에서는 니트웨어에 나타나는 무늬가 그림이나 문자로 표현되는 형태이며, 문자의 이미지화, 그림문자로 나타났으며, 전체 빈도는 알레고리적 특성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자의 이미지화는 타이포그래피와 브랜드 로고의 형태로 나타났고, 그림문자는 그래피티, 상형문자, 그림과 문자의 혼합 형태로 표현되었다.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적 특성은 니트웨어로 표현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이 나타내는 새로운 의미들은 니트웨어가 디자이너의 사상이 반영된 예술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남성 니트웨어의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알레고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니트웨어의 전개와 분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또한,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1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20011년 이후를 범위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와의 비교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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